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P>토지수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52.12.31. 법률 제3644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P> <P>(대법원 1996.04.26. 선고 95누 13241 판결)</P>


